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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동·서부권 시민포럼 잇따라 출범…"시민주권, 우리 손으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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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=뉴시스] 송창헌 기자 =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

특별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공론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.   

목포·무안 등 전남 서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'통합시대 서부권 민생포럼'(서민포럼)을 결성한 데 이어 15일에는 여수·순

천 등 동부권 단체들이 '통합시대 여수포럼'(여수포럼)을 출범시키며 동·서부권 모두에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. 

서민포럼 타운홀미팅에선 주청사 위치, 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, 군 공항 이전과 공항 활성화,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

서부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. 

서민포럼은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, 윤소하 전 국회의원, 유인숙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이 공동대표를, 나광국 전남도의원이

집행위원장을 맡았다.

여수포럼은 15일 오후 여수시 전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고, 민 후보와 함께 현안토론회를 열었다. 

여수산단 대전환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 받은 민 후보는 "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정책 제안에 머무르지

말고 실행 방안까지 직접 제시해 달라"며 1호 공약인 '시민주권정부' 실현 구상을 강조했다.

민 후보와 이상훈 여수포럼 공동대표는 시민주권 기반의 통합특별시 실현과 동부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도 맺었다.



양 포럼은 논의 결과를 정리해 분야별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. 민 후보 '통합 100일 긴급 실행계획'에 지역 현안이 담

길 수 있도록 선대위와의 협의 채널도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.

민 후보 측 '전남광주 대전환' 선대위는 "통합특별시는 통치가 아니라 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"이라며 "포럼 창립과 타운홀

미팅은 '시민이 의제를 설정하고, 행정이 답한다'는 민 후보의 구상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 정책 공론화로 구현되는 첫 사례"라

고 밝혔다.

한편, 민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여수 쌍봉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출근길 인사를 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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